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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발학회 6대 회장 
심우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탈모 인구는 1천만 명 정도
로 추산되며 예전에 비해 20-30대 젊은 환자와 여성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탈모
는 현재 청장년층을 비롯한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이들은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탈모 자체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았으나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불법 시술과 민간요법들로 인하여 고
통을 받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탈모로 고생하는 많
은 환자들을 위해 우리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모발학회는 모발질환에 관한 꾸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모발 건강
을 향상시키는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학회 내 회원 및 학회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여 학회의 학술적 위상과 입지를 굳건히 하는 것
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는 모범적인 학회가 되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그 간 모발학회의 소식과 함께 모발관련 소식이 간략히 기재되
어 있습니다. 학회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우리 학회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
모발학회에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적
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1. 임원 소개 
(임기 2014.6-2016.5) 

직책 성명 소속 

고문 노병인 명지병원 

고문 임철완 전북의대 

고문 강진수 강한피부과 

고문 김도원 경북의대 

회장 심우영 경희의대 

부회장 이원수 연세대 원주의대 

총무이사 강 훈 가톨릭 의대 

기획이사 최광성 인하의대 

학술이사 권오상 서울의대 

재무이사 유박린 경희의대 

교육이사 이동윤 성균관의대 

간행정보이사 김문범 부산의대 

홍보이사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의무이사 강광영 모래내피부과의원 

무임소이사 이양원 건국의대 

무임소이사 김범준 중앙의대 

무임소이사 이 영 충남의대 

감사 김규한 서울의대 

감사 박성욱 박성욱피부과의원 

학회소식 



학회소식 

성명 소속 

계영철 고려의대 

김기호 동아의대 

김도영 연세의대 

김상석 한림의대 

김성진 전남의대 

김정철 경북의대 

김효진 인제의대 

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의원 

박병철 단국의대 

박 진 전북의대 

서구일 모델로피부과의원 

서수홍 고려의대 

원종현 울산의대 

윤태영 충북의대 

이드보라 서울예미인피부과 

이상훈 순천향의대 

이승호 동국의대 

이인준 노바피부과의원 

임이석 테마피부과의원 

2. 이사진 소개 
(임기 2014.6-2016.5) 

성명 소속 

장승호 에스엔유피부과의원 

장용현 경북의대 

조성빈 연세의대 

조성진 서울의대 

조성환 더블유피부과의원 

조항래 오킴스피부과의원 

최유성 울산의대 

홍창권 중앙의대 

황성주 털털한피부과의원 



 ‘제11차 학술대회는 총 5개의 main session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 

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Session 1은 자유 연제 시간인 English speaking session으로 진행되어 모 

발질환, 탈모치료 등을 주제로 총 8개의 구연발표가 있었습니다.  

 Session 2에서는 “Hair follicle morphogenesis, hair cycles” 이란 주제로   

Sarah E. Miller, Micheal Philpott, 서울대의대 권오상 교수의  연자 발표 

가 있었으며,  

 Session 3에서는 “Cell therapy and tissue engineering” 란 주제로 Sung 

Jan Lin, 경북의대 성영관교수, 연세대의대 성종혁교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1. 2015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11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Hair Research Society)  

 

일 시 : 2015년 5월 31일 (일) 09:00 – 17:45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 

 



 

 Session 4에서는 “Hair transplantation and hair cosmetic products”란 주제로  

Wen-Yu Wu,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원장, Bark Lynn Lew, 한림대의대 김상석 교 

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ession 5에서는 “Updates in hair and scalp disorders”란 주제로  

가톨릭의대 강훈교수, 인하대의대 최광성교수, 건국대의대 이양원교수, 부산대의 

대 김문범교수, 성균관대의대 이동윤 교수의 강연과 패널 토의가 있었습니다.  

 

1) 해외 초청 연자 (총 4명)  

① Sarah E. Mill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Wnt/β-catenin signaling controls proliferation but not survival of hair follicle  

stem cells”  

② Michael Philpott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UK)  

“Perspectives on human hair follicle organ culture and future developments”  

③ Sung-Jan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Organ neogenesis of hair follicles”  

④ Wen-Yu Wu (Fudan University, China)  

“Hair transplantation in China”  

 

 이상으로 제11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는 다양한 임상 및 모낭형성의 최신 연 

구 및 세포치료에 대한 발표와 강연, 개원가에서 관심이 많은 모발이식과 모발관 

련 제품에 대한 강연과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임상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들 

의 탈모와 그에 관련된 질환에 대한 강연을 다루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으로 회원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학술대회 



학술대회 

해외초청 연자와 함께한 학회의 모습 

Sarah E. Mill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Michael Philpott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UK)  

Sung-Jan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Wen-Yu Wu  

(Fudan University, China) 



학술대회 

2. 2015 14차 헤어 포럼 안내  
    (2015 Hair Forum) 

 

일 시 : 2015년 8월 22일(토) 15:30-18:20 
장 소 : 대전 호텔 리베라 유성 

일정표 
 

3:30 –3:40 개회사 --------------------------------------------------------------------- 심우영 회장 

          일정 소개 ---------------------------------------------------------------- 강훈 총무이사 

 

 

<1부 자유연제 발표> 

3:40 –4:55  

 

 

4:55 –5:15    Coffee Break 

 

 

<2부 주제 발표: 백모> 

5:15 –5:40 Hair graying: Clinical features & significance 

5:40-5:45 Discussion          서울의대 조성진교수 

5:45 –6:10 Hair pigmentation: Basic biological aspects of follicular melanocyte 

    6:10-6:15  Discussion      연세의대 김도영교수 

     

6:15 –6:25    폐회사 ---------------------------------------------------------------- 심우영 회장 

                기념촬영 

 

6:25 –  저녁식사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2015년 7월 28일 오후 1시반~5시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위원)과 대한모발학회주최로 열린 이번 토
론회에서 문정림 의원은 “다수의 탈모환자가 비의학적 속설에 의지해 신체
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 난치성 탈
모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
모증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여기는 국민적 인식 개선과 탈모
증 환자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심우영 회장의 진행하에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원형탈모증의 면역치료법 승인을 위한 제언, 탈
모증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자리 바로 찾기
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국가 탈모증 치료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 

정책토론회 

국회정책토론회  
 :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 
 

일 시 : 2015년 7월 28일(화) 13:30~16: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제2부 지정토론에는 대한모발학회 임원진, 환자대

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

품심사조정과장이 참여해 탈모증 환자들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가능성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환자들의 실제 고충에 대해 발표하여 보건행정 담당자 및 

참석자들이 중증 탈모증에 대해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습니다.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은 "여러 탈모증 환자들이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발모 제품들로 인해 많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입고 있다"

며 "이번 토론회가 탈모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정책 마련

에 발판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자분들 모두 탈모

증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고 전했습니다. 

정책토론회 



2014년 대한모발학회 새 집행진이 꾸려진 후 많은 기획을 했는데 그 중 하
나가 원형탈모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
움을 주자는 것이었다.  

원형탈모증은 작은 탈모로 시작해 잘 치료되기도 하지만 전두, 전신 탈모로 

진행하고 치료되지 않아 심리적, 사회적으로 상처받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
다. 이들에게 원형탈모증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의논하고 공
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대한모발학회에서는 이들
의 궁금증을 폴어주기 위한 질문과 대화의 장도 마련하였으며, 특히 중점을 

둔 것은 환자들이 서로 만나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모임 후기 

원형탈모증 환우모임 
 
경희대학교 피부과 
유박린 교수님 



지난 2014년 12월 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원형탈모증 환우모임을 진행하였
고 총 90여명이 참석하여 좋은 강의와 길고 자세한 질문과 대화 시간을 가졌
다. 직접 탈모를 앓고 있는 환자들(대학교수 한분과 연기자 한분)이 환우들에
게 탈모를 이겨내고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고 

게스트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전두탈모를 앓으며 과거 좌절하고 사회에서 단절되기도 했으나 용기를 갖
고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하고 성공하고 

있는 환우들의 진심어린 사례는 이날의 백미였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모발학회가 꾸준히 원형탈모증 환우모임을 진행하여 향
후 원형탈모증 환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번창하기를 기원해본다. 

 

 

 

 

 

 

 

. 

모임 후기 



건국대학교 피부과 
이양원 교수님 

제 23회 세계피부과학회가 2015년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서 개최되었습니다.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 22회 세계피부과학회 

이후로 3년만에 열린 세계피부과학회로, 피부과학 분야의 여러 권위자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연을 통하여 피부과학 분야의 최신 지견을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밴쿠버로 

향하였습니다.  

이제껏 세계 곳곳의 학회를 참석하며 여러 도시를 방문하였지만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정도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잘 이룬 평화로
운 도시 밴쿠버에 도착하였을 때, 6월의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자연이 저
를 반겨주었고, 서울에서부터 10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비행으로 인한 피곤
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학회 첫날 (2015.06.09) 

6월 9일, 학회장인 Canada Convention Center가 있는 밴쿠버의 랜드마
크인 범선모양의 우람한 건축물 Canada place에 도착하였을 때, 밴쿠버
의 해안선을 따라 자리잡은 아름다운 모습이 세계 수준의 학회 및 회의가 열
리는 곳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등록을 한 후, 오전 session 중 주전공분야이자 관심분야인 Hair Biology에 

대한 Workshop이 열리고 있는 Convention Center의 West building으로 

이동하였습니다. Workshop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최신 지견에 대한 강
의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Scalp imaging에 대한 강의
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의 scalp imaging을 접해볼 수 있었고, 실제 외래 진
료에서도 쓰일 수 있는 유용한 강의였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stem cell과 progenitor cell을 이용한 hair follicle의 regeneration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최신의 견해와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주
제들을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melanoma 

symposium에 참가하였습니다. Caucasian에서 유병률이 높은 만큼 미국,  

 

참관기 



호주의 melanoma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Asian에서 유병률이 낮아 한국에서는 그 관심도가 낮은 실정
이지만 최근 꾸준히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한국에서도 

melanoma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session 이
었습니다.  

 

 

 

 

 

 

 

 

학회 둘째날 (2015.6.10) 

 6월 10일에는 poster gallery에서 각 국에서 제출한 다양한 e-poster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
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계피부과학
회에  제출한  ” New-formula Shampoo for Scalp Seborrheic 
Dermatitis Containing Extract of Rosa centifolia Petals and 
Epigallocatechin Gallate”의 e-poster도 컴퓨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학회에 e-poster를 제출하고 채택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후 오후 시간에는 Canada place 및 밴
쿠버 시내관광을 하였습니다. 대도시이긴 하지만 여타 다른 도시와는 다
르게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는 밴쿠버 특유의 분위기를 만끽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회 셋째날 (2015.6.11) 

6월 11일에는 Hair transplantation workshop에 참석하였습니다. 모발 
이식에 있어서 hairline 과 recipient가 되는 부위의 design에 대한 강의
에서는, Donor/recipient area ratio를 인종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고려해
야 한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후, 여성에서의 모발이식과 모발이
식 후 하는 adjuvant treatment에 대한 강의를 듣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 

참관기 



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 오후에는 밴쿠버에서 자가용으로 2시간정도 이동
하여 휘슬러에 도착하였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휘슬러는 아
름답고 아담한 마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광활한 산들로 둘러싸인 휘슬러
의 경관을 불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의 햇살이 화창한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봉우리에 쌓여 있는 눈을 보며, 한국의 더운 여름과
는 사뭇 다른 풍경에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회 넷째날 (2015.6.12) 

6월 12일에는 Women’s issues에 참여하여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
니다. Polycystic ovary syndrome 등 여성의 hormone과 관련한 질환들에 

대한 강의를 접할 수 있었는데, 여성 호르몬들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ndrogens and the scalp” 강의를 들으면서 여태까지 알려진 내용 및 

최신 지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성형 탈모와 그에 있어 

남성 호르몬에 대한 역할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진행되어왔고, 그 병
인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여성형 탈모에 있어 여성호르몬
이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는 남성형탈모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번 강의를 통하여 여성호르몬이 탈모에 있어서 미치는 영
향과 병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 이었습니다. 이 

후, Dermoscopy를 이용한 androgenic alopecia의 감별진단에 대한 강
의도 진행되었는데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실제 진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의미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제 23회 세계피부과학회는 전세계 피부과학의 권위자들과 뛰어난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피부과학의 최신견해와 앞으로 피부과학의 발전 및 미
래에 대한 열정적인 토론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띤 토론을 나누는 전세계의 학자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의 연구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
다. 세계적으로 각 분야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는 지적 호기심을 가
지고 탐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점을 본받을 수 있는 

학회였습니다.  

참관기 



밴쿠버는 온난한 기후와 수려한 경관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1792년 태평양 연안을 탐험한 조지 밴쿠버 선장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6월의 푸르른 녹음과 따사로운 햇살, 선선하면서도 화창
한 날씨 속에 아름다운 도시 밴쿠버에서 전세계 피부과 의사 및 관련 종사
자들의 축제, 2015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WCD) 가 성대하
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WCD는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3일 토요일까
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피부과의 모든 분야에 대한 세션
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알차게 구성되어있어 세션선택 시 선택장애가 생길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르고 골라 일정을 
추리고,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인 모발 관련 분야를 집중해서 들었습니
다.  

<6월 8일 월요일> 

인천에서부터 10시간을 날아 캐나다 밴쿠버에 오후 2시경 도착하였습니
다. 16시간의 시차와 10시간의 비행으로 몸이 피곤하였지만, 따사로운 캐
나다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몸과 정신이 
산뜻하게 깨어났습니다. 첫날 만찬모임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소
근처 해안가에 위치한 Cactus club cafe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해변
은 산책과 태닝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이제 본격적인 학회의 시작입니다. 학회장인 밴쿠버 컨벤션 센터는 밴쿠버 

시내 북쪽 해안가에 위치해있으며, 전면이 유리로 된, 우리나라로 치면 여
객터미널 같은 느낌의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학회장으로 들어서자 다
수의 진행요원들이 친절한 영어로 안내해주었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종
들이 학회참석을 위해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참관기 

중앙대학교 피부과 전공의  
현무열 



참관기 

                                                                      

학회는 20개의 plenary session과 74개의 symposia, 83개의workshop  
, 20개의 유료 course, 11가지 controversies in dermatology, 50개의 
free communication, 5개의 residents, registars and fellows forum, 
15개의 global celebration forum 까지 기존의 국내학회에서 접할 수 없
던 방대한 양과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공식적인 학회 둘째날 아침, 오전
에는 듣고 싶은 강의가 없어서 어
제 간단히 둘러보기만 했던 부스
를 전체적으로 돌면서 다양한 제
품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
스별 제품 홍보방법이 매우 특이
했는데, P&G의 경우 스마트기기
를 활용하여 만들어온 영상을 본 
이후에 제품을 제공했고,  로레알 

 의 경우 제품 라인 별로 설명을 들어 모든 종류의 펀치자국을 모아야 제품
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학회장에 돌아와 hair disorder 세션을 들었습니다. 그 중 검은 머리 
일수록 모발이 잘 보호된다는 점과 마이크로니들링과 미녹시딜 12주 임
상 결과 마이크로니들이 통계적으로 더 모발성장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캐나다에서 양식위주의 식단에 불어날 체중이 걱정되기도 하고, 세계 10
대 공원에 속하는 스탠리 공원을 둘러보고 싶기도 해서 스탠리 공원에서 
조깅을 했습니다. 산림이 우거진 스탠리 공원의 조깅코스는 반짝이는 바
다와 정박해 있는 요트들, 건너편 멀리 보이는 빌딩숲과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날은 캐나다의 수려한 자연관경을 즐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학회
장으로부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북쪽 밴쿠버의 그라우스 산과 카필라
노 현수교 관광을 떠났습니다. 이 두 코스는 밴쿠버에 왔다면 반드시 들
려야 하는 밴쿠버의 상징과도 같은 관광지 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참관기 

밴쿠버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두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
야 하기 때문에 10시쯤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학회장에 들릴 틈도 없
이 
밴쿠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무척이나 어려웠던 공항까지
의 길이 너무 편하고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4박 5일의 알찬 학회
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WCD 학회는 전공의 4년간에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받은 느낌
이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득한 행복감을 느껴지게 하는 소중한 추억
입니다. 학회장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도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같은 공
간에 있다는 것, 특히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인종의 피부과 의사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고,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지 말고 보다 큰 
포부와 계획을 세워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하는 원동력이자 자극원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저와 같이 좋은 기회를 맞아 세계학
회에 참가하여 세계관과 견문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
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번 학회에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김범준 교수님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모발학회 입회안내 

1. 회원자격과 회원역할 

 

 

 

 

 

 

 

2. 대한모발학회 회원 가입 절차 

 

 

 

 

 

 가입비는 최초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존 정회원은 KHRS 학술대회 

시 한번이라도 등록하셨다면 가입비를 납부하신 상태입니다.  

 연구회원 자격여부, 입회 가능여부, 회원분류(연구회원 및 준회원 여부 

등) 등을 포함한 제반 가입 허가 및 회원 자격 심사는 상임이사회의 심의

와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총회에서 인준 받게 됩니다.  

 만일 본인의  회원  가입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KHRS 메일

(2014khrs@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정회원: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 자격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 모발 관련 진료 및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 한다.  

3. 연구회원: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4. 준회원: 전공의 및 모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입회원서 작성 

[모발학회 홈페이지] 

www.khrs.or.kr 

상임이사회심의  

이사회의결  

총회인준 

회비납부  

•정회원, 연구회원만 해당  

•준회원은 모든 회비 면제  

•1. 가입비 : 3만원  

•2. 연회비 : 2만원         

•3. 평생회비: 30만원 



대한모발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대한모발학회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유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 국내외 모발관련 학회 일정 및 공지사항  

2) 역대 대한모발학회 학술활동 초록집  

- KHRS 연례학술대회  

- Hair Forum  

- 춘추계학술대회 모발심포지엄  

3) 자료실  

- 탈모증의 진단과 치료지침  

-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결과  

4) 잘못 알려진 모발 정보  

5) 뉴스레터  

6) 모발관련학회 링크  

대한모발학회 회원들께서는 홈페이지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홈페이지의 다양

한 내용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www.khrs.or.kr  



ISHRS 23rd Annual Scientific Meeting 

September 9-13, 2015 

Hilton Hotel,Chicago, IL USA 

국제학회 

HAIRCON 2015 

October 2-4, 2015 

Fariyas Resort, Lonavala, Maharashtra 

NAHRS Meeting at SID 75th Annual Meeting 
 

May 11-14, 2016 

Scottsdale, Arizona, USA 

9th World Congress for Hair Research  

November 18-21, 2015                                                                                             

InterContinental Miami Hotel, Miami, FL, USA  



국제학회 

17th Meeting of the European Hair Research Society 
 

June 24-26, 2016    

Kyiv, Ukraine 

NAHRS Meeting at AAD 74th Annual Meeting 
 

March 4-7, 2016 

Washington D.C., USA 

http://www.ehrs2016.org/

